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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특사경,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속인 업소 등 11곳 적발
- 어시장, 횟집 등 800여 곳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펼쳐 -

- 국내산 둔갑 4곳, 원산지 미표시 6곳, 무허가 새우양식장 1곳 적발 -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 등이 특별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군·

구 합동으로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3주간 어시장, 횟집 등 

인천지역 수산물 판매업소 800여 곳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횟집 등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단속에서 ㄱ 수산 등 3곳은 일본산 활가리비와 활참돔을 수족관



- 2 -

에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표지판에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고, ㄴ 프랜차이즈업체 1곳은 페루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

거나, 수입 수산물(점박이꽃게, 붉평치)의 원산지를 다른 국가명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ㄷ 어시장의 수산물 판매업소 6곳은 일본산 활참돔의 원산지를 표시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일본산 외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수산물의 원

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함께 적발됐다.

또한, ㄹ 수산물 양식업체 1곳은 흰다리새우를 무허가로 양식하다가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

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양식산업발전법」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양식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양식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5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원

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소 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태료) 

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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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건

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안전

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 차원의 100일간 수입 수산물 원

산지 표시 특별 점검과 다가올 추석 명절에도 농‧축‧수산물 선물 및 제

수용품 원산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참고 > 일본산 수산물 판매업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관련사진


